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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타할아버지가 주신 복권 1억원 당첨!

  올해 칠순이 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윤씨, 아내와 조그만 수퍼를 운

하면서 부업삼아 짬짬이 트럭으로 이삿짐을 날라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

다. 찮은 형편이지만 그의 노모에 한 효성은 동네에서도 알아 다

  ｢ 어서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아버님이 마땅한 일 자리가 없

어 어머니가 여기 기 먹을 것을 얻어다 우리 5남매 키우셨습니다.」보리밥에 

반찬이라곤 고추장 한 종지 던 그 시 , 커서는 반드시 흰 밥에 고깃국을 

매일매일 어머니 상에 올리겠다고 다짐하며 윤씨는 자랐다. 지 은 어머니가 

고깃국이 싫다고 하셔서 매일매일 상에 못 올릴 형편은 아니다. 그만큼 경제

으로 자리를 잡았고 재 운 하고 있는 수퍼도 동네에서 단골손님이 가장 

많다. 원래 은행원이었던 윤씨가 다니던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

퇴직, 수퍼를 차린것도 어머니를 한 배려 다. ｢늙어서는 반드시 소일거리

가 있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. 수퍼는 어머니가 큰 힘 안들이고 동네 분

들과 얘기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.」항상 모든 일을 어머니 심으로 맞춰서 

일을 해나가니 아내가 조 은 불편한 심정을 토로할 때도 있다. 하지만 윤씨

가 자치복권 1억원에 당첨된 후로는 더욱더 고부간의 정이 두터워졌다. 

  윤씨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 통곡하다 잠에서 깼는데 부인이 길몽

이라는 소리에 자치복권 5장 산 것이 1억원에 당첨, 동네에서는 지극한 효성

이 하늘에 닿아 당첨된 것이라며 축하해 주었다.

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목놓아 통곡하는 꿈을 꾸고 나서 

산 자치복권이 1억에 당첨된 윤모(44, 동 문구 답십리동)

씨, 당첨 의 반을 어머니께 드렸다.

자치복권 당첨이야기


